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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들을때
내 몸의 세포들이 춤추는 것 같아



나는 한복을볼때 가장 행복해



가족들이랑 여행가서 호떡을 먹을때가 가장 기뻤어.



멍하니 신비로운 생각을 하다 보면
다시 기뻐져, 빛처럼



나는 가족여행 갈 때, 가장 기뻐



나는 잠을 잘 때따뜻해.



새벽에 해가 올라오는 걸 볼 때
마음이 황홀해 져



나는 가족이랑 여행가는 게 제일 좋아.
캠핑 갔을 때 먹는 고기가 제일 맛있어.



엄마에게 혼날 때,
나는 너무 무서워



침대에 누워있으면 기분이 좋아.





친구랑 화해할 때
어둠이 사라지고
기쁨이 내게로 찾아 와



나는 잘 때 가장 기뻐.



가족들이랑 여행가서
고기 먹을 때 기뻤어



나는 동생이 엄마한테 거짓말로 이를때 제일 화가 나



나는 가족들과 제주도에서
회 먹을 때 좋았어


